
도요보의 태국공장 

순면화·광폭화로 직물 수출 촉진 

 

도요보와 마루베니의 방직합판(合辦)공장인 태국의 “에라완·텍스타일”은 

420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중폭(中幅)직기를 36대 줄이고 광폭직기

를 28대 새로 도입함으로써 중폭이 142대, 광폭이 270대로 되었다. 

이 공장은 그 동안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던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을 점

차 순면 광폭직물로 전환하고 있어 현재는 순면직물의 비율이 약 60%로 되

었으며, 가공직물의 판매도 금년(2003년) 중으로 1.5배 증가시킬 방침이다. 그

럼으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규격 생지직물을 가공직물로 만들어 부가가치상품을 많이 판매할 계획이다. 

수출대상으로 현재는 북미지역이 40∼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너

무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유럽시장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장은 그 동안 면사의 세번수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면 80수 쌍

사, 100수 쌍사로 제직한 순면직물을 미국 중심으로 계속 판매하고 있으나, 

방적추수와 직기대수의 밸런스를 감안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규모만

으로는 더 이상의 세번수화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품종 소로트화를 

도모하면서 차별화 노선을 추진하고자 이집트면, 미국 피마면, 오거닉·코튼 

등의 고급 면이나 특화된 면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거나 특성있는 상품을 개

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샘플 제작용 시설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에라완·텍스타일”은 직물의 월 생산량이 380만yd로서, 40%는 태국 내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 판매하고, 60%는 수출하고 있다. 수출구성은 미국이 40

∼50%, 유럽과 일본이 각각 20%, 기타가 10∼20%정도로 되어 있다. 과거에 



미국시장을 개척한 경험을 살려, 독일의 함부르크에 주재했던 영업담당자로 

하여금 유럽의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광폭화, 가공직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어패럴과의 접촉을 늘려, 아시아에서 봉제한 제품도 수요

자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